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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Ⅰ. 민행복과 동 아

  야  동 아는 ‘ 민행복’ 시 다. 근혜   프시  

민행복  차게 고 다.  시진핑  역시 “ 화민  한 ”

과 “민생안 ”  취하 는 “  꿈”  강 하고 다. 6월말 개  한  

상회담에  시진핑  근혜  강 하는 민행복   꿈과 같다는 공감

 시하 도 하 다. 

  도  차 는 겠  한   역시  민생  강 하고 다. 

 민생행보가 늘어 고 다거 , 평양에 규  공원  황 라는 식

도 들린다. 과  달 지 핵 쟁 운운하  것과는 천지차 다. 체  다  

에 없는 동 아 신생 들   한결같  민행복  내 우고 는가? 격

 다  행 가 사한 행동  한다  그 원  각 행 에 는 게 아니라 그

들  처해 는 사한 에 다. 

  근혜  취 사에는 런  다. “ 민 개개  행복  가 

 가 고 그  든 민  함께 향 하는 망  새 시  열겠

습니다.” 평생  한 미  는 근  주  통 략  핵심  

“ 간  행복   게 하는것” 라고 주 하 다. 그 지  통 략  

항하는 원  가차 없  죽 는 ‘ ’  상징 었다. 그러 , 주  통

략  생   한 산  삼아 리하고 양 한다.  해 공 보

건, 료, 주거안  등  사회복지  ‘ ’하 다는 것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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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 행복  극   화  동  확보  그에 한  통 효

 고 다. 화 <매트릭 >에 등 하는 공  간들  습과 사하

다. 공지능 계들  간들에게 ‘안락한’ 가상현실  공하지만 실재  간들

 계들  해 에 지  생산하는 간 건 지 신 다. 만약 간들  매트릭

 거 하  한다  미  원  상징 는 체 폭  가차없  동한다. 행

복 진 라는  만  폭 에 해 지탱 고 는 것 다.

Ⅱ. 주  통 략과 민행복

 

   게 얘 할  다. “그 다. 민  행복   게 하는게  

못 가? 다  그 행복  누 가 독 하지 않고 든 민  향 할  다

 말 다.” 그 행복  과연 ‘ 든’ 민  향 할  는 것 가?  학  질

 리 트가 거하듯 근  신앙  어 린  껏해야 연환경과 간

 생시  가  얻어진 에 과하다. 동 아 가들  는 민행

복  경 에 하고 다 , 그러한 행복 역시 에   창 하는 마  

아니라 다  언가  생시  얻는 산  뿐 다.  그 생양  다  행

복 었다. 

  고   가하는  천만 들  행복  결  본  동  

말할 것도 없  다리가 가도  보상 차 못 는 억 민공들  

행에 하고 지 않 가? 가 아 리 ‘ 화 운 사회’  고 ‘  

꿈’  다 하 라도 상  득 1%가 체  41%  차지한다거 , 지니계

가 엔  경고  어 0.5에 하고 다는 사실   들  행복  

껏 다  행  가  얻어진 결과  한다. 욱  생계악화에 항 하는 

연 만건  시 는 가에 해 강  탄압 고 도 하다. 체  호  한 

가 폭  동 다.

  한 도는 다 가? 평양에 규  공원  만든다고 민들  말 행복해지는

가? 그것   생계 차 어 운 다  민들  행에 고  는 평양 특

계  행복  뿐 다. 한  어 한가?  동 연 라는 하에 얼마

 많  동 들  극  재  한 간 건 지  락하고 는가. 도시개

라는  민들  삶 에  차별  쫓겨 고 지 않았는가? 산

참사  동차 사태, 뉴타운 개 , 그리고 월  폭등  그 단  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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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본도 다 지 않다. 본  냉  미 동맹체 에 안보  맡 고 내  

복지체  하 다. 그것  통해 확보  안  동  탕  후 경

과 ‘ 민행복’  루었다. 그러  그것들 역시 에   창 한 마  아

니었다. 애  경  가능하게 했  미 동맹체 는 들  막 한 

생  고 었  다. 욱  고 미  신 주  책 후 안  

복지체 차 들리고 다. 근 후쿠시마 원 사태 역시  ‘원  마피아’  

행복 가 결  다  민들   행  래한 결과다.  

 

 

Ⅲ. ‘행복 쟁’

  타  생 없  행복 란 게 생겨   없다 , 결  다 가 행복해지  해

는 행복에 한 평등한 가 필 다. 가 독 하는 행복  다 가 눠

가 야 한다는 것 다. 행복 쟁 다. 그 매개 역할  결  가  몫 다. 동 고

 가  고 는 공공  진 라고 늘상 주 어 다. 그 공공  

 행복  평등한 도 하다. 그러  행 도 현실  가는 그 지 못

했다. 가는 다  행복  아니라  행복  해 고 해 다.  

행복 독 에 항하는 들  언  포한 가폭 에 맞 야 했다.

  개혁개    신 본가  결탁내지는  본  어 다  

민  누 야 할 행복  독 하고 다. 폭  동 들   살과 시 는 

‘  꿈’   사  암시하는 하   뿐 다. 민 행복  는 

시진핑 에 도 동 들  독립 는 언  강  탄압  것 다. 내 

많  동 들  마  상화  들고 시 열에 합 한다는 사실  개혁

개   민  행복  주리  마  시 보다도 못하다는 걸 한다.

  민생과 핵개 라는  마리  동시에 겠다는   마 쇼는 

그 다  라도 아   행보도 도 개 다. 경  해 양 화  

시도하 는  아 믹 는 결  통 능  플  해 비 진

커   민 생계에 고통  할 것  뻔하다. 욱  주 에 한 향

 민들  고통  마취시 는 그야말  신 극   행태는 본  

계마   몰아가고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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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근혜  역시 엇  다 겠는가. 근 연  동  민행복  실

현시 겠다는 공언  얼마  만 지  단  보여 다. 사회복지  한 재

원  하다  행복  독 하고 는 재 에게 보다 많   거 들  그

만 다. 그것   개혁 라고 할 도 없다. 그동안 다  생   

그들  누리  행복  ‘약간’ 회 하는 것에 과할 니 . 재  살아야 가경

가 살고 그래야 결  민   산다는 ‘ 효과’는 사실  는가? 재  

사상   얻는다는   민들  생계고통  가 는가? 재  

가   한편  민행복  주 하는 것  ‘병진 ’에 매는  

만  몽상 다. 아니, 만 다. 단언컨  돌   만들겠다는 연

다. 

  진 한 행복  에 해 주어지는 것  아니다. 돌고래 쇼   돌 가 

다  다고 과연 행복해 ? 그  지느러미에는 한 가 

착돼 죽  지 거  감시   말 다. 과 간  계도 비

슷하다. 눈에 보 지는 않지만 간  사 그 어느 보다 한 쇠사슬에 

여 다.  극단  어  ‘경쟁체 ’라는 쇠사슬, 든 간들  개미지

 몰아 어 상호 연  원천 쇄하는 쇄 말 다.  할지  원

격통 다. 

  진 한 행복 는 간  보다  ‘사 ’하 는   직시하고 

거 하는 것에  해야 하지 않 ? 그 에   하게 독 하고 

는 행복  당당하게 찾아 야 하는건 아닐 ? 그  언  당함  

하 는  고  것 다. 내 . (2013/10/14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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